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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프리카 표준에도 韓流 열풍 분다. 

- 기술표준원, 아프리카 표준제정 및 표준교육 실시 - 

□ 우리기업의 신흥시장 확대를 위한 인프라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부

기술표준원(원장: 성시헌)에서는 아프리카 지역표준의 재․개정 사업을

아프리카표준화기구(ARSO)와 공동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.

ㅇ ARSO 사무총장은 한국 표준체계의 우수성과 국내 기술발전 및 산업화

실적을 높게 평가하여, 한국을 아프리카 표준체계 선진화를 위한

파트너 국가로 선정하고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.

ㅇ 첫 단계로 지난 7월부터 한국의 표준 전문가들이 ARSO의 800여개

표준을 분석하여, 우리 산업과 관련이 높은 전기, 전자, 기계, 건설,

환경 등 300여종의 개정이 필요한 표준을 도출하였고,

ㅇ 올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동 표준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

ARSO 기술위원회를 통해 심의․확정할 예정이며, 향후 타 분야로

확대하고 신규 표준을 제정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.

* ARSO(African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)는 아프리카의 표준․품질의 향상을 

통해 산업과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1977년에 케냐 나이로비에 설립된 아프리카 

지역표준화기구로 34개 아프리카 회원국으로 구성 및 운영 



□ 한편, 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화기구(ISO)와 공동으로 지난 11월 19~21일에

남아프리카공화국 프레토리아에서 아프리카 25개국에서 참가한 50여명의

공무원, 교수, 연구원을 대상으로 표준교육을 실시하였다.

    * 25개국 : 남아공, 케냐, 나이지리아, 가나, 나미비아, 탄자니아 등 

ㅇ 이 교육에서 각 국 표준화기관의 표준교육체계, 초․중․고․대학의

표준교육, 표준․품질 전문인력 양성방안 등을 전파하였고, 특히

하루를 Korea Day로 지정하여 한국의 표준교육 체계 및 컨텐츠를

집중적으로 소개하였다.

ㅇ 동 교육과정은 ISO가 한국의 표준교육 시스템을 대표적 우수 모델로

표명하고, 한국형 표준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을 개도국에 전수하기

위하여 계획되었다.

□ 기술표준원 안종일 국장은 아프리카지역에서 표준화 제도의 선진화를

통하여 향후 역내의 통합된 강제 인증제도가 도입될 전망으로, 對

아프리카 교역 확대에 대비하여 국내표준 및 기술기준 동질화 사업

등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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